
- 451 -

대학생의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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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인외상 유형에 따라 가족기능, 심리적 증상(우울, 불안)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

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대인외상경험자 전체와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강원, 충청, 전

라, 경남, 부산, 제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45명(남 209명, 여 436명)을 대상으로, 외상경

험 질문지, 가족기능, 심리적 증상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은 가족기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가족 보다 타인

에 의한 대인외상 집단이 심리적 증상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기능이 대인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 사이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외상경험이 가족기능을 매개로 심

리적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넷째, 가족기능이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과 심리적 증상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

다. 반면,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은 심리적 증상 간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있었는데, 이

는 각 대인외상 유형별 특성이 다름을 밝힌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대인외상, 가족기능, 우울, 불안

* 본 연구는 이수연(2016)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가조기능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03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7, Vol. 29, No. 2, 451-47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452 -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

르고 질적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

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

양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외

상’, ‘트라우마’라는 단어들이 더 이상 생소하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듯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바로 ‘외상사건(traumatic event)’라고 정의한다

(APA, 2013).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1,274명을 

대상으로 한 외상 연구에서 청소년의 78.8%가 

한 번 이상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

러났으며(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최근 대학생 624명의 외상 사건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97.9%가 외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고통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외상사

건에 처했을 때 인간은 이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일부 외상 경험자는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 우울, 알코

올 및 수면문제 등을 겪게 되어 개인의 적응

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현된다(신지영 

등, 2015; 윤명숙, 김서현, 2012; Romito & 

Grassi, 2007; Tedeschi & Calhoun, 2004). 그 중 

우울과 불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더불

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정신장애로(Steel, Silove, 

Phan, & Bauman, 2002; 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우울’은 지속

적인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로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불안’

은 여러 사건이나 활동에 긴장이 고조되어 과

도한 불안이나 걱정, 피로감 증상을 주로 보

고한다(APA, 2013). 우울과 불안은 심리적 내

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내적 지향적인 

기분과 상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의 과잉통제를 동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

다(Griffith et al., 2010).

최근, 외상 연구자들 가운데 외상 유형을 

분류화하여 외상 범주별 심리적 후유증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외상 유형을 인간에 의해 발생한 대

인외상과 비대인외상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후

유증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Krupnick et 

al.,. 2004; Walser, Oser, Tran, & Cook, 2016). 일

반적으로 외상사건은 외상사건의 가해 요인에 

따라 사람이 아닌 자연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

생하는 사건을 인간외적 외상 혹은 비대인외

상(impersonal trauma),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사

건을 대인외상(interpersonal trauma)으로 구분하

며, 그 중 대인외상은 비대인외상에 비해 심

리적 고통을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욱 관심을 받고 있다(Allen, 2005). 즉, 우발적 

사건이 아닌 한 개인이이 외상 사건의 원인이 

될 때 우울, 불안, 자살사고, 외상 후 스트레

스(PTSD) 등의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하

게 되는 것으로, 실제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

서 외상, 학대나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대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심리적 부

적응이 있다(김혜원, 2011; 김희경, 2012; 윤명

숙, 김서현, 2012; 최승미, 2008; Afifi et al., 

2008; Romito & Grassi, 2007)고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인외상 사건으로는 이혼, 학대, 

배우자 외도, 가정폭력, 이별, 성폭력, 따돌림, 

주변인과 다툼 등이 포함된다(박은아, 2015; 

한노을, 2008; Clancy et al., 2006).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관계형성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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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에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상 특히 대학생 시기에 보다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심리사회적 발달단계(psychosocial 

development stage)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시기의 주된 

발달 과업은 바로 ‘친밀감’ 즉, 대인관계이다

(Erickson, 1979). 또래 관계 확장을 통해 새로

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요 타인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

하다(박미숙, 하은혜, 2011). 하지만 그만큼 의

미 있는 타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다양한 부

정적 감정을 겪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

기에 대인관계의 변화와 확장이 일어나게 되

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같은 학급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비교

적 구조화된 청소년 시기와는 달리, 대학생이 

되어서는 자신이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전

혀 다른 환경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등 관계의 양적·질

적 변화가 나타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김기

정, 이정희, 1998). 또한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이성교제가 인정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

생에게 교제 중 갈등과 혼란과 더불어 관계 

상실 중 연애관계의 종결은 매우 중요하고 고

통스러운 사건으로 인식된다(Simon & Barrett, 

2010). 이외에도 완전한 성인기 이전 부모의 

이혼, 죽음으로 발생한 관계 상실 경험과 같

은 외상사건들은 삶에 경제적 위기, 가족구성

원 간의 역할 변화 등 정서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보다 치명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 위협

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윤명숙, 김남희, 최혜

정, 2013;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실제 해외 연구에서 사회적 따돌림, 

무시, 루머 등과 같은 외상사건으로 인한 긴

장과 갈등이 청소년에게 가장 최우선의 문

제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인관계 문

제에서의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

리적 증상과 매우 연관된다고 확인되고 있

다(McLaughlin, Hatzenbuehler, & Hilt, 2009;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국내의 다

양한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으로 가족 혹은 

주변 관계에서의 실패, 갈등, 심각한 거절, 소

외 등을 꼽았으며(고주희, 송현주, 2015; 서영

석 등, 2012; 신지영 등, 2015), 지각한 고통 

수준이 클수록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2015; 이수림, 2013).

하지만 대인외상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외상 사건을 겪었

다 할지라도 심리적 반응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인외상의 원인 유형’이 점

차 주목받고 있다. 즉, 부모, 형제 등과 같이 

가족원에 의한 것이냐 혹은 가족 이외 친구, 

선생님, 낯선 타인 등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아동 

학대를 조사한 연구에서 친부(54%), 주요 타인

(42%), 낯선 사람(10%) 순으로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ay & 

Jackson, 1997). 지금까지 외상 원인이 가족 구

성원 혹은 타인에 의한 것인지에 따른 증상 

비교 연구는 주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

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

건에 주목하여왔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으로 인해 발생한 학대가 가족 이외의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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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증상을 

야기하였으며, 그 중 부(父)에 의해 발생한 사

건이 PTSD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

다(Maynes & Feinauer, 1994; McLeer, Deblinger, 

Atkins, Foa, & Ralphe, 1988). 이는 가족 구성원

에 의해 발생한 외상사건은 보다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가족 구성

원보다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학대 외상 사

건에 따른 증상이 더 심각하며(Gregory-Bills & 

Rhodeback, 1995),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든 타

인이든 간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에 대

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고된 연구(Bal et 

al., 2004; Lucenko, Gold, & Cott, 2000; Ray, 

Jackson, & Townsley, 1991)도 있어, 상이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내에서는 가족구성원 및 타인으로 발생한 

사건에 따른 외상 증상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지만, 성인기 이전 가정 내 폭력

을 비롯해 부모의 이혼, 죽음과 같은 부모 상

실경험처럼 가족 내에 벌어진 외상 사건의 경

우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와 우울, 불

안 등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을 초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민경, 2011; 김재엽, 최지현, 

2007; 안현의, 2005). 이는 가정 내 겪은 대인

외상 경험이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유발하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

년 시기에 가정 밖에서 겪게 되는 또래집단에

서의 소외, 무시, 갈등 경험도 마찬가지로 청

소년들에게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서영석 등, 2012; 신지영 등, 

2015).

이렇듯 원인이 가족 구성원이냐 타인이냐에 

따라 연구마다 상충된 결과가 도출됨을 고려

해볼 때, 외상 사건 유형을 가족 내외로 구분

한 것 이외에 가족 환경과 관련된 변인에 대

해 보다 추가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심리적 증상에 중요한 설명력을 가

지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가족 기능’으로

(Gold, 2000), 가족기능을 통해 심리적 증상

의 심각성이 더 명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기

대된다. 가족 기능은 주로 가족 응집성과 적

응성으로 평가되어왔는데,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on)이란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상호

의존성, 심리적 유대를,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원들의 개인의 자율성 및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와 가족 변화와 허용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말한다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청소년의 외

상경험에 있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능

적 가족은 상황에 대한 적응적 대처 기술, 관

계 기술 등과 같이 성인으로서 효율적으로 기

능할 수 있는 삶의 적응력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

연호, 류정숙, 신효식, 2005; Gold, 2000). 즉,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및 삶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기능이 필요한 것

으로(강선경, 2011),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해결능력을 갖게 하여 보다 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상과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 가족 기능은 우울, 불안, 

PTSD 등 외상관련 증상에 중요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지목되었으며(Bal et al., 2004; 

English, Marshall, & Stewart, 2003; Gold et al., 

2007; Gold, Hyman, & Andrés-Hyman, 2004; 

Owen, Thompson, Shaffer, Jackson, & Kaslow., 

2009), 가정의 애정적지지,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 등을 억제하

는 중요한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어(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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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안상미, 2008), 가족 기능이 청소년의 심리

적 적응에 있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Cumsile 

& Epstein, 1994; David, Steele, Forehand, & 

Armisted, 1996; Reed & Dubow, 1997).

대인 외상의 원인이 가족 혹은 타인인지 여

부에 따라 가족 기능을 비교한 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이 역시 주로 가족 내 학대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는 가족 내 발생한 학

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무질서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Bal et al., 2004), Gold 

등(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외상 사건이 타인에 의해 발생한 외상사건보

다 가족기능 중 가족갈등 하위요인과 유의미

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

하게 가족 내외의 환경에서 외상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족 기능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 내 학대

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부적응적이고 비지지적인 가족 기능을 보

고한 것으로 밝혀졌다(Long & Jachson, 1994). 

또한 Burton, Foy, Bwanausi, Johnson와 Moore 

(1994)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가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었으며, 

Scarpa, Haden와 Hurley(2006)의 연구에서도 주

관적으로 가족의 지지를 낮게 인식할수록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족 기능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가족 갈등을 보다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전귀연, 최보가, 1993), 가족

원의 질병과 장애 등 가족건강관련 요인은 가

족 전체에 영향을 미쳐 정상가족보다 가족 응

집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어(박혜은, 곽

병찬, 정의식, 1989; 정길수, 오경옥, 1990; 

Good, Gvod, & Burr, 1988), 가족 내 외상사건

이 더욱 가족 응집력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외상 원인이 가족 혹

은 타인에 의한 것인지는 가족 기능과는 상관

이 없고, 가족 내 발생한 사건이 타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보다 가족기능이 더 나쁘지만은 

않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일부 보고되어(Bal 

et al., 2004; Ray et al., 1991),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인외상경험과 종속변

인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미국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 129명을 대

상 연구(Owen et al., 2009)에서는 대인외상경험

과 정서 및 행동의 문제 사이에서 아동들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여 

미국 내 가정에서 건강한 가족 기능이 심리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대학생 672명을 대상으로 한 

박재연과 김정기(2014)의 연구에서도 관계문제

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에서 가족의 지지가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대인외상경험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으로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에게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한 외상사건이 그 어느 

연령층에서보다 중요하며, 초기 성인기의 대

인 외상 경험은 이후 우울, 불안을 비롯한 심

리적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높

여주기 때문에(박경, 2009), 관계 문제는 대학

생에게 중요한 외상 사건으로 손꼽을 수 있겠

다. 나아가 대인외상을 유형화하여 외상 유형

별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

요한데, 그 중 가족 기능이 외상 후 발생하는 

심리적 후유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최근 대인외상과 

그에 따른 심리적 증상에 관한 연구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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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쟁모형(완전매개)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인 외

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증상을 고려한다든지, 

가족 기능의 기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 기능과 더불어 

가족관련 변인이 증상 발현에 있어 중요한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으로 규명된 

연구가 드물고, 국내에서는 대인외상유형과 

심리적 증상 간에 가족 기능의 매개효과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인외상 연구

(최은영, 안현의, 2011; D’Andrea, Ford, Stolbach, 

Spinazzola, & van der Kolk, 2012; Lincoln, 

Chatters, & Taylo, 2005)를 참고하여 대인외상

을 ‘사람에 의해 발생한 심리적·육체적·정서적 

폭력 등의 외상사건’이라 정의하여, 대인외상 

유형에 따라 심리적 증상의 차이를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대학생들의 대인외상경험을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으로 나누고, 각 집단마

다 가족 기능 및 심리적 증상(우울, 불안)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할 것이다. 또한 

대인외상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가족기능을 매

개로 하여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1. 대학생이 경험한 대인외상 유형(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에 따라 가족기능은 

차이가 있는가?

1-2. 대학생이 경험한 대인외상 유형(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에 따라 심리적 증

상(우울, 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2-1. 대인외상 경험과 심리적 증상(우울, 불

안)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그림 1, 2)

2-2. 대인외상 유형(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

인외상)과 심리적 증상(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가족 기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강원, 충청, 전라, 경

남, 부산, 제주 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외상경험질문지, 심리

척도가 포함된 설문지를 제작 및 배부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년 9월~2015년 12월까지 총 

16개월로, 연구자는 연구 대상 학생들에게 연

구에 대한 목적, 설문과 관련된 기타 설명을 

실시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검

사를 실시하였다. 작성시간은 평균 약 20~30



이수연․이동훈 / 대학생의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 457 -

분정도로 소요되었으며, 배포된 설문지 총 

1500부 중 1242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대인외

상을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지목하지 않

은 481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6부를 

제외하여 최종 645부만 본 연구 분석에 포함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1.3세로, 남 

209명(32.4%), 여 436명(67.6%)이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을 

지목한 사람은 380명,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은 269명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

으로 IRB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수했다.

측정 도구

외상경험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경험 질문지는 송

승훈(2007)이 개발하여 신선영과 정남운(2013)

이 수정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서영석 등

(2012)이 제시한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유형

과 Zimbardo와 Weber(1997)가 심리적 충격 강

도가 높다고 보고한 주요 외상사건을 참조하

여 개발하였다. 국내 외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4인이 10차례 이상의 합의과정을 통해 

최종 18개의 외상범주를 확정하게 되었다. 외

상 목록 중 응답자가 경험한 외상사건이 포함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타 문항을 개방

형 질문(Open-ended question)으로 구성하여 직

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최종 확정된 외상범주 중 대인 및 비대인 

외상 구분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대

인외상 분류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국내 선

행연구에서 이수림(2013)은 이혼 및 별거, 성

추행(폭력), 배신충격, 범죄피해, 대인관계 파

탄 및 적응문제, 어린시절 학대 등의 외상사

건을, 해외 연구에서는 주로 강간, 무시, 모욕 

등 성적·정서적·신체적 방임과 폭력을 대인외

상으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자신이 경험한 대

인 외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 ‘가

족의 질병과 사망’ 사건은 일부 연구에서는 

대인외상으로 포함시킨 반면(윤명숙, 박아란, 

2015; Clancy et al., 2006; Foote & Lovejoy, 1995; 

Lincoln et al., 2005), 일부 논문에서는 비대인외

상으로 분류하여(박지은, 2014; 이수림, 2013; 

Ford, Stockton, Kaltman, & Green, 2006) 연구마

다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중심적 특성과 국내 대학생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질병과 사망’을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으로 지목한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외상사건

을 대인외상 범주로 분류하였다. 최종 확정된 

대인외상사건의 범주는 성추행 및 성폭력, 가

족의 질병,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의 사망, 친

한 친구의 사망,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또는 다툼, 주변 대인관계문

제(다툼, 갈등, 언쟁, 배신, 실연, 사기 등), 적

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의 소외, 따

돌림,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경험 등)이다.

다음으로 대인외상 범주에서 가족에 의해 

경험한 외상을 ‘가족에 의한 외상(intra-familial 

traumatic event)’으로, 그 이외 타인에 의해 경

험한 외상을 ‘타인에 의한 외상(extra-familial 

traumatic event)’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다만,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 및 타인

에 의해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가족에 의해 경험한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이 보고되지 않아 성추행 및 성

폭력을 타인에 의한 외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가족 내외 사건을 분류한 해외 연구(Masuda 

et al., 2007)에서 95% 이상이 성폭행(Sexual 

violence) 사건을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타인에 의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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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대인외상사건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사건

1. 가족의 질병 1. 성추행 및 성폭력

2.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의 사망 2. 친한 친구의 사망

3.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3. 주변 대인관계문제(다툼, 갈등, 언쟁, 배신, 실연 등)

4. 가족과의 갈등 또는 다툼
4. 적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의 소외, 따돌림,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경험 등)

표 1. 대인외상사건 분류표

으로 분류한 점을 참고한 것이다.

본 질문지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외상사건을 외상 범주목록에서 모두 선택하게 

한 후(다중응답) 그 중 가장 고통스러운 한 사

건을 지목(단일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고

통스러운 사건이 본 연구의 대인외상 분류에 

포함될 경우 그 사건을 ‘대인외상경험’이라 정

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재 고통 수준과 

사건 당시 과거 고통수준을 ‘전혀 고통스럽지 

않음(1점)’에서 부터 ‘매우 고통스러움(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대상자가 가장 고통스러

운 사건을 떠올리며 외상경험질문지 문항과 

심리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라 지목한 1순위 반응

을 근거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구체적 대인외

상사건 분류는 표 1과 같다.

심리적 증상(우울, 불안)

본 연구에서 Derogatis와 Melisaratos(1983)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3개의 증상차원(신체화, 우울, 불안)을 나타낸 

18개 문항 중 외상경험 후 가장 대표적인 증

상인 우울(6문항), 불안(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없다, 5: 아

주 심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점

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

한다. 구체적 문항으로는 ‘긴장이 되었다(불

안)’,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불안)’, ‘울기를 잘 

하였다(우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우울)’ 

등이 있다. 김교헌, 김수현과 권선중(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우울 .93, 불안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우울 .90, 불안 .91, 

전체 .94였다.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도(FACES -

Ⅲ)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Olse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기능

성 평가도구인 FACES-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전귀연(1993)이 검

증하여 고은미(200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하위요인은 가족 적응성(10문항)과 응집

성(10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연구에 대한 문항구성은 가족응집성에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의

지지, 가족 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 영역을 포함

하고,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지도력, 훈육, 역

할 및 규칙, 통제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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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족의 단결을 매우 중요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했다’ 등이 있다. Likert

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정말 그

렇다)로, 두 영역 각각 10점(최저)～50점(최고)

까지 범위를 가지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기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Olsen 등(1985)의 

연구에서 Cronbachʼs α는 응집성 .77, 적응성 

.62, 전체 .68이었고, 고은미(2009)의 연구에서 

응집성은 .85, 적응성은 .74, 전체 .86의 신뢰도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ʼs α의 

결과는 가족응집성 .93, 가족적응성 .88, 전체 

.9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기

술통계 분석, 차이검증, 상관분석을 실행하였

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모형검

증, 구조모형 검증, 매개효과 검증, 그리고 그

룹 간 모형 비교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인

들의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대인외상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차이검증, 그리고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방

정식 모형을 통해 가족 기능의 매개효과를 검

증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문항의 수

가 증가 할수록 추정 모수치가 많아지는 문제

가 존재하기 때문에(Bagozzi & Edwards, 1998), 

‘Internal-consistency’ 방법을 통해 각 변인의 하

위요인을 기준으로 문항합산(item parceling)방

법을 사용하였다(Kishton & Widaman, 1994;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대인외상 상황에서 각 변인들이 잠재모형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지와 모형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 모

형인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법을 사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과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집단을 나누어 다집단 

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단 간 차이검증

대인외상경험에서 대인외상 유형(가족에 의

한 외상, 타인에 의한 외상)에 따른 심리적 증

상과 가족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

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능의 

경우 전체 가족기능(t=-1.41, p<.16)과 하위요

인인 가족응집성(t=-1.57, p<.12) 및 가족적응

성(t=-1.11, p<.27)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증상

의 경우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이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t=-2.55, p<.01), 하위요인인 우울(t=-1.96, 

p<.05)과 불안(t=-2.80, p<.01)에서도 가족에 의

한 대인외상의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각 변인별 평균, 표

준편차 및 유의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별 상관 및 기술통계

각 변인들은 외상사건 당시의 고통과 가족

기능 하위요인들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 측정 

결과 각각 2와 4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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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대인외상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M SD M SD t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32.04 8.71 33.13 8.63 -1.57

   가족적응성 31.72 7.49 32.38 7.53 -1.11

   전체 63.76 15.57 65.51 15.63 -1.41

 심리적 증상

   우울 14.31 6.26 15.29 6.41 -1.96*

   불안 14.22 6.11 15.59 6.14 -2.80**

   전체 28.53 11.56 30.88 11.59 -2.55**

*p<.05, **p<.01

표 2. 대인외상 유형에 따른 심리 증상과 가족기능 차이

척도 하위요인 1 2 3 4 5 6

대인외상경험 1. 현재고통수준 1 .27** .35** .32** -.10** -.12**

2, 사건당시고통수준 　 1 .21** .25** -.05 -.05

심리적 증상 3. 우울 　 　 1 .73** -.32** -.30**

4. 불안 　 　 　 1 -.19** -.19**

가족기능 5. 가족응집성 　 　 　 　 1 .86**

6. 가족적응성 　 　 　 　 　 1

M 2.74 4.25 14.71 14.79 32.49 31.99

SD 1.11 0.73 6.34 6.16 8.69 7.51

왜도 -0.01 -1.0 0.37 0.24 -0.27 -0.23

첨도 -0.94 1.67 -0.79 -0.81 -0.08 0.42

**p<.01

표 3. 변인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분포 가정이 위배되지 않은 것이 확인하였다. 

대인외상경험은 심리적 증상과 정적인 상관을 

가족기능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

적 증상은 가족기능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현재고통수준은 과거 고통수준(r=.27, p<.01), 

우울(r=.35, p<.01) 및 불안(r=.32, p<.01)과 정

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응집성(r=-.10, p<.01)과 가족적응성(r=-.12, p< 

.01)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시 고통수준은 심리적 증상들과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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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S.E C.R

대인외상경험 → 현재 고통수준 1.000 .653

대인외상경험 → 사건당시 고통수준 0.412 .412 .074 5.589***

가족 기능 → 가족 적응성 1.000 .903

가족 기능 → 가족 응집성 1.215 .948 .086 14.184***

심리적 증상 → 우울 증상 1.000 .944

심리적 증상 → 불안 증상 0.796 .774 .057 14.092***

***p<.001

표 4.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 정적상관(r=.21～.25, p<.01)을 보였으나 가

족기능과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울

은 불안과 높은 상관(.73)을 나타냈으며 가족 

기능과는 부적인 상관(r=-.32～-.30, p<.01)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불안은 가족응집성(r= 

-.19, p<.01) 및 가족적응성(r=-.19, p<.01)과 부

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들의 기술 통

계와 상관계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족가능의 매개효과 분석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 각 변수들이 잠재변수

로써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

변수 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 하였으며 표준 요인부하

량의 범위는 .41～.95로 모든 측정변수가 .30 

이상의 표준 요인부하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6) = 

17.141, RMSEA=.054, CFI=.993, TLI=.982, 

SRMR=.0243으로 나타나 RMSEA의 기준

(Browne & Cudeck, 1993)인 .08 미만, SRMR의 

기준인 .08 미만, CFI와 TLI .95 초과(Hu & 

Bentler, 1999)를 만족해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

났다. 또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증거인 

AVE가 .5 이상, CR이 .7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 각각 0.633, 0.907

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모형의 결과

는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과 경쟁모형인 완

전매개 모형의 χ²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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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RMSEA CFI TLI SRMR Δχ²

연구모형

(부분매개)
17.141 6 .054 .993 .982 .0243

경쟁모형

(완전매개)
102.367 7 .145 .939 .870 .1135 85.226***

***p<.001

표 5. 모형간의 적합도 차이검증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

가 있으며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

로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자유도 차이값이 1일 때 

χ² 차이 값이 85.226으로 임계치 3.84보다 크

게 나타나, 두 모형간 p<0.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분매

개 모형이 RMSEA, CFI, TLI, SRMR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완전매개

모형은 기각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의 대인외상경험, 가족기능, 심리적 

증상의 모수추정치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경

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대인외상경험은 가족기능에 부적 영

향(β=-.167,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외상을 경험할수록 가족기능이 낮아

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기능은 심리적 

증상에 부적 영향(β=-.25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기능이 높을수

록 심리적 증상이 낮아짐을 뜻한다. 마지막으

로 대인외상경험은 심리적 증상에 정적인 영

향(β=.53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대인외상을 경험할수록 심리적 증상

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방법을 사용

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114～.950)에 ‘0’이 

포함되지 않고 p<.002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족기능을 통한 심리적 증상에 대한 

자각한 고통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인외상경험이 높을수록 가족

기능은 떨어뜨리지만 가족기능은 심리적 증상

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가족기능이 매개변

인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와 매개효과 검증은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부분매개모형과 표준화 계

수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집단간 모형비교

전체 대인외상을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과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으로 유형별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특성이 다른 점으

로 인해 모형도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집단 간 모형비교를 위해 두 집단 모두 연구

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을 설정하

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에 의한 대인

외상의 부분매개 모형 중 대인외상경험에서 

가족기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낮

은 가족응집성이 우울, 불안 등 증상의 지속

적인 예측변인으로 작용하고(Bal et al., 2004), 

국내 중고등학생의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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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B β S.E C.R

대인외상경험 → 가족기능 -1.559 -.167 0.599 -2.602**

가족기능 → 심리적 증상 -0.221 -.251 0.039 -5.659***

대인외상경험 → 심리적 증상 4.408 .534 0.832 5.297***

간접효과 B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인외상경험상 → 심리적 증상 0.345 .042 0.138 0.635

**p<.01, ***p<.001

표 6.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및 매개효과 검증

그림 4.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록 청소년들의 우울 및 대인관계 수준이 낮아

진다고 밝힌 점(고현자, 2000; 최인재, 2009)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독립변수인 대인

외상경험과 가족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심리

적 증상을 설명하는 모형(경쟁모형 2)을 추가

적으로 설정한 후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간명성보다 모델 적합도나 다른 상황

을 고려해 모형을 선택해야하는 경우도 있지

만(Marsh & Hau, 1996), 현재 연구모형과는 직

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앞선 이론적 설

명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선택한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검증결과,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의 경우 연

구모형과 경쟁모형 1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며, 연구 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 사

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동일함이 검증되었다. 최종적으로 

모형의 간명성이 높을수록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모형보다 간명성이 높은 경쟁

모형 2가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의 경

우 연구모형과 두 경쟁모형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모형인 부분매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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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RMSEA CFI TLI SRMR Δχ²

가족

연구모형

(부분매개)
10.449 6 .044 .995 .988 .0241

경쟁모형 1

(완전매개)
25.620 7 .131 .949 .891 .1062 15.171***

경쟁모형 2 13.523 7 .050 .993 .984 .0376 3.074

타인

연구모형

(부분매개)
12.416 6 .063 .990 .976 .0289

경쟁모형 1

(완전매개)
57.024 7 .163 .925 .840 .1242 44.608***

경쟁모형 2 18.832 7 .079 .982 .962 .0614 6.416*

*p<.05, ***p<.001

표 7. 대인외상 유형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직접효과 B β S.E C.R

가족
가족기능 → 심리적 증상 -0.277 -.313 0.045 -6.090***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 → 심리적 증상 4.137 .513 1.220 3.390***

***p<.001

표 8.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 집단 모형의 계수

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 집단의 경우 가족기

능과 대인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에 주는 영

향이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증상은 

낮아지며 지각한 고통이 높을수록 심리적 증

상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 집단 모형의 계수는 표 8에 제시하

였으며 모형과 표준화 계수는 그림 5에 제시

하였다.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가족기능, 심리적 증

상의 모수추정치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경로

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이 가족기능에 부

적 영향(β=-.227, 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을 경험

할수록 가족기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

으로 가족기능이 심리적 증상에 부적 영향(β

=-.21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증상이 낮아

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한 대인

외상이 심리적 증상에 정적 영향(β=.574, p< 

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

인에 의한 대인외상을 경험할수록 심리적 증

상이 심화됨을 뜻한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타인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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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 모형

직접효과 B β S.E C.R

타인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 가족기능 -2.153 -.227 0.925 -2.328*

가족기능 → 심리적 증상 -0.186 -.219 0.060 -2.128**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 심리적 증상 4.644 .574 1.126 4.124***

간접효과 B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 심리적 증상 0.402 .050 0.114 0.950

*p<.05, **p<.01, ***p<.001

표 9.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모형의 모수추정치 및 매개효과 검증

그림 6.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466 -

인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가족기능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114 

～.950)에 ‘0’이 포함되지 않아 p<0.003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을 경험할수록 가족기능이 낮아져 간

접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높이는 경향성을 보

였다.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 모수추정치와 매

개효과 검증은 표 9에 제시하였으며 모형과 

표준화 계수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외상 사건 유형과 

가족 기능, 우울, 불안과의 영향 및 관계를 탐

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인외상 사건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우울, 불안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외상 사건을 가족에 의

한 외상경험, 타인에 의한 외상경험으로 집단

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구

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대인외상경험자 전체와 

가족 및 타인에 의한 외상경험 집단을 대상으

로 우울, 불안의 관계에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외상경험 유형과 가족기능 사이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인지 타인인지

와 가족 기능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선행연

구결과를 입증한다(Bal et al., 2004; Ray et al., 

1991; Yama, Tovey, & Fogas, 1993). 반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성적학대를 경험할 경우 타

인에 의해 경험할 때보다 가족 기능 중 가족 

갈등이 높으며,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

을수록 가족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와는 상충되었다(전귀연, 최보가, 1993; 

Higgins & McCabe,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기능을 확인함에 있어 각 연구자마다 

FACES-Ⅲ 혹은 FES(Family Environment Scale) 등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성

추행 및 성폭행 단일 사건으로 가족 내외 집

단으로 구분하여 가족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

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대인외상으로 포함하여 

가족 내외 집단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 차이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대인외상경험 유형에 따른 심리적 증

상(우울, 불안)에서의 집단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 집단이 부정적인 

심리 증상을 더욱 보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의한 외상사건을 경험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 증상

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를 지지한

다(Gregory-Bills & Rhodeback, 1995; Masuda et 

al., 2007). 하지만 가족 내외의 학대 경험은 우

울, 불안 등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Bal et al., 2004; Lucenko et 

al., 2000; Ray et al., 1991; Yama et al., 1993) 

가족 구성원의 학대, 이혼 등의 외상 사건 경

험이 우울, 대인관계에서 갈등, 불안 등의 증

상을 심화시키며, 빈약한 양육태도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으로 전이되어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

재엽, 최지현, 2007; Browne, 2002; Guthrie et 

al., 1998; Krishnakumar & Buehler, 2000)와는 상

반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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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영향과 청소년은 또래 집단 중

심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성추행 및 

성폭력은 기존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우울, 

불안, PTSD 등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가져

오는 가장 위협적인 외상 사건으로 손꼽히는

데(신지영 등, 2015; Schoedl, Costa, Fossaluza, 

Mari, & Mello, 2014), 본 연구에서는 성추행과 

성폭력이 타인에 의한 외상 사건으로 포함되

어 대학생의 우울, 불안을 더욱 야기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한편, 후기 청소년들은 친구에

게 동조하며 친구 관계 속에서 정체감을 형성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요 친구와의 관계 속

에서의 갈등과 실패는 다른 연령층에서보다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실제로 사회관계 속에

서 겪게 되는 따돌림, 루머, 친밀한 관계 단절 

등의 외상사건은 청소년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울, 불안 

증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cLaughlin 

et al., 2009;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특히 이 시기에 친구 혹은 동료 관계에

서 발생하는 따돌림은 크나큰 사회 및 심리적 

적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 유발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다(Storch, Masia-Warner, Crisp, & 

Klein, 2005). 또한 대학생은 무엇보다 사회적

으로 이성교제가 인정받는 시기로, 이는 친밀

감 욕구와 관련된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실

제 많은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성교제 중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연예 

관계 종결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식

되기 때문에(Simon & Barrett, 2010), 본 연구에

서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이 더욱 우울,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전체 대인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채택되었으며, 가족기능을 매

개로 하는 간접효과보다 대인외상경험이 심리

적 증상으로 가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 불안에 

있어 대인외상경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관

계 내에서 겪는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정서조

절 어려움 등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들(윤명숙, 김서현, 2012;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Terr, 2003)을 지

지한다. 연구 결과에서 부분매개 모형이 나온 

이유는 구조모형 검증에서 대인외상 경험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 기능 이외에 다

른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한편, 대인외상 경험과 심리적 증상 간에 

가족기능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것은 대인 외상 경험이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가족 기능이 약화됨으

로써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 기능이 외상 경

험과 부적응에 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입증한 선행 연구결과(English et al., 2003; 

Owen et al., 2009)와 비교적 일치하여 가족기

능도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

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가

족’이 대학생에게 주요 심리사회적 장소로 작

용하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개인은 스

스로를 위협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완충작용이 필요한데, 가족기

능과 같은 환경자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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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가정의 편안한 분위기와 안정적인 

환경, 가족원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우울, 불안,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김영

희, 안상미, 2008; David et al., 1996), 이는 한

국의 가족 중심 문화로 인해 가족이 여전히 

삶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박통희, 2004). 또한 본 연구결

과는 비록 중고생 시기에 비해서 가족보다 이

외 환경적 변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실제 독립

비율도 높아져 가족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가족 의존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국

내에서는 대학생들이 성인기로 전환을 위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 졸업 후 부모

로부터 독립 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창균, 오호영, 정

재호, 남기곤, 김기헌, 2008). 이를 미루어볼 

때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비해선 독

립성이 성장하긴 하나, 여전히 가족 환경적 

변인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및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에서 가족에 대한 심리적 독립성이 여대

생들이 남학생들에 심리적으로 비해 덜 독립

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는데(박완

성, 2002),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족기능이 보다 유의한 변인으로 작

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 

집단을 구분하여 심리적 증상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에 의해 대인외

상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었으며 각 요인이 심리적 증상에 서로 독립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적응에서 가족기능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밝힌 

결과(English et al., 2003; Owen et al., 2009)와는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와의 구체적 대인외상

사건 분류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측된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내 

학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내외 사건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해외연

구에서 가족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학

대외상사건 이외에도 부모의 상실 경험 즉, 

이혼과 사망을 외상 사건에 포함하였다. 일반

적으로 상실, 특히 사별로 인한 지속적인 슬

픔은 가족 구성원의 응집성과 상호의존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전미영, 2000; 

Lohan & Murphy, 2002),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

모의 죽음이 주요 타인에 대한 돌봄의 증가와 

유대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며(윤명숙 

등, 2013; Taku et al., 2007; Tedeshi & Calhoun, 

1996), 자녀와 생존한 부모 간 과도한 밀착이 

나타난다(양성은, 2008)고 보고됨에 따라 오히

려 가족 응집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밝혀졌

다.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과거엔 치명적인 

외상사건으로 부정적 영향만을 보고하였지만, 

최근 이혼을 하는 것이 불행한 가족 관계를 

지속하여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관계 악

화시키는 것보다 더욱 긍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혜숙, 2004; 장덕희, 이경은, 2011). 이

는 이혼이라는 외상 사건이 반드시 가족 기능

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족에 의한 대인

외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족 기능에 긍정

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가족 기능

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 집단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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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불안 증상에 가족기능의 부분매개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에 의한 대

인외상경험은 가족기능을 매개로 대학생의 불

안,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타인에 의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집단만

을 대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대학 진학 이후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의 변화 요구로 인해 심

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에

게(조윤주, 2010) 외부자극에 대해 융통성 있

게 대처하는 ‘가족 기능’은 외부 디스트레스, 

특히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지각

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자원으로써 역

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타인의 의한 대

인외상은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우울,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본 연

구결과는 소극적 대처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다른 외상을 경험할 때와 비교

해 왕따, 사회적 고립 등의 외상을 경험했을 

경우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무기

력하게 가만히 있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방식

을 하게 되고(장윤옥, 2013), 스스로의 고립과 

회피는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발하게 된

다. 이러한 심리적 보호요인인 지지체계의 결

핍은 대학생의 우울, 불안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수도권 대학생 중 가족과 동거

하지 않는 비안정 주거 비율이 30.8%에 달하

는 등 가족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들이 다소 

많기 때문에(비쥬얼다이브, 2015. 01. 25), 적

절한 시기에 부모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받기

도 어려운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타

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과 가족 기능 변인 

모두가 우울, 불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특이점은 가족에 의한 대

인외상집단과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집단에 영

향을 주는 모형이 달리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가족에 의한 대인외상은 각 요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집단은 가족기능이 부분매개 하는 모

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결론은 각 그룹별 특성이 다름을 밝힌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인외상 사

건 유형에 따라 그룹별로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인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가 상담 실제에 시사하는 바는 

대인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

는 대학생 내담자가 있을 경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개 대학상

담센터를 방문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간관계인데, 상담 장면에서 대인

관계 문제를 보다 유형화하여 ‘누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지 탐색한 후 치료적 개입을 달

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상담자는 이

제 막 성인으로 입문한 대학생의 특성과 어려

움을 헤아림과 더불어 스스로 바른 방향을 모

색할 수 있게 돕는 지원자 역할을 하도록 격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가족기능 매개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는데, 가정환경변인에 대해 추

가적으로 다룸으로써 내담자 삶에 대한 심층

적 이해와 해결책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모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등),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우울, 스트레스, 

양육태도 등), 가족형태 등에 대해 파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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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내담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가족과 관련된 어린시절, 현재 상황탐색 

등 자기분석을 통해 가족구조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동시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

킴으로써, 현가족을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가족기능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그 

내용과 형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원의 의

사소통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차

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Galvin & Brommel, 

1986). 또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역기능적 

수준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 이동하는 데 의

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Barnes & 

Olson, 1985), 의사소통은 가족 건강성에 있어 

가장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타깝게도 점차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바쁜 

경제활동, 경쟁적 교육체계, 디지털 기기발달 

등으로 인해 가족 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

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상담장면에서는 가족원 모두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의사소

통 유형을 사용함으로써 가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폐

쇄적인 의사소통방식보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

사소통일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정연호, 류정숙, 신

효식, 2005),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언어표

현(비판, 명령, 빈정거림, 비교 등) 이해, 상대

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반영적 경청기술 등 건강한 의

사소통방식에 대해 교육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표

현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가족 기능을 강화하

는 개입 역시 요구된다(강선경, 2011; 서지은, 

김희정, 2012). 덧붙여, 선행연구에서 개인여가 

활동이 가족응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지은, 김희정, 2012), 개인

여가가 가정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

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개개인 성

향에 맞는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가족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

해 학교 폭력, 따돌림의 문제의 정도가 덜하

긴 하지만, 함께 밥 먹을 친구, 조언을 구할 

선배조차 없는 등 ‘대학생 왕따’ 현상의 징후

가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다(박재연, 김정기, 

2014).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내에서의 소외는 

혼자라는 느낌,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멘토링, 조별과제 등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내 학교 상담 센

터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모

바일, 인터넷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단 

내에서 사회화 학습을 하는 동시에 자존감 향

상,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관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청소년의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떠올리는 

부정적 사고 과정인 반추(rumination)를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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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더

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상담장면에서는 반추 과정에 대해 이해하여, 

내담자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그로 인해 부

적응적인 대처를 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입들을 바탕으로, 이미 발

생한 외상 사건을 되돌릴 순 없을지라도 증상

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으며, 외상 경험이 삶

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여 내담자를 삶의 시

각과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장으

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직접 자신의 특성을 응답함

에 따라 대상자들이 축소 혹은 확대하여 기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상자

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여대생에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설

문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기준으로 연

구대상자가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집단을 구분을 실시

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 및 타인 외상 사건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PTSD 증상을 유발하는 데 다양한 위험 및 보

호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

구에서 반추, 사회적지지, 대처, 애착 등 다양

한 변인들을 외상 후 심리증상과 성장과 관련

된 변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 따라, 후속 연

구에서는 가족기능 이외 다양한 변인들을 추

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인외상 

경험 관련 변인을 주요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

았다. 즉,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으로 인한 심

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였으나 외상 발생연령, 

외상경험빈도 등 기존 해외 선행연구(Brewin, 

Andrews, & Valentine, 2000; Hagenaars, Fisch, & 

van Minnen, 2011; McTeague et al., 2010)에서 

주요 변인으로 보고된 개인의 외상 경험 변인

을 살펴보지 못해, 이를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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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Traumatic Stress Cen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at influence various types of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have on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dditionally,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on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s(intra/extra- 

familial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s were tes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 

total of 645 undergraduate students(209 males, 436 females)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s.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re is no indication for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functioning 

between intra/extra-familial traumatic experience. Second, the extra-familial traumatic experience group 

showed higher psychological symptoms than intra-familial. Third, family functioning exhibited both indirect 

and direct effects of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s on psychological symptoms. Fourth,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in relation to intra-familial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re was however,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in relation to extra- 

familial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sympto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undergraduate students,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s, family functioning, depressi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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